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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원예학 기초이론 및 식물병해충 관리
서윤경 강사님

이번 강의는 원예학 기초이론과 식물병해충 관리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
진행되었다. 특히 평소 관심이 많았던 식물병해충 관리 방제 전략에 대해 깊이 있
게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.

1. 주요 해충별 관리 및 방제 전략
- 깍지벌레류: 밀랍으로 코팅된 외부 층 때문에 약제가 잘 침투하지 못하므로, 고압
분무기로 분홍색 속살이 드러날 때 약을 살포해야 효과적이다. 알집을 통해 지속적
으로 번식하므로 반복적인 방제가 필수이며, 물리적으로 휴지로 눌러 죽이는 방식
도 병행하면 좋다. 배설물인 감로로 인한 2차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.
- 점박이 응애: 기본적으로 거미류에 해당하여 일반 살충제가 아닌 '살비제'를 사용
해야 한다. 잎 뒷면에 서식하며 미세한 거미줄을 치고 엽록소를 흡즙해 반점을 만
든다.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성충이 되면 솜털로 쌓여 약제가 잘 들지 않으므로 초
기 대응이 중요하다.
- 차먼지응애: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응애로,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제거가 어렵
고 옆채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.
- 꽃노랑총채벌레: 잎에 스크래치를 내어 기형을 유발한다. 성충은 표피가 두툼한 
갑옷 형태로 되어 있어 방제가 까다롭다.
- 작은뿌리파리: 유충인 구더기가 뿌리를 갉아먹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. 관주법
(흙에 직접 약제를 붓는 방식)을 통해 성충을 방제해야 한다.
온실가루이: 잎 뒷면에서 즙액을 흡즙하며 피해를 준다.
- 진딧물류: 처녀생식으로 번식하여 '번식의 여왕'이라 불릴 만큼 증식력이 뛰어나
다.

2. 농약 살포 및 관리 원칙
- 사용법 준수: 농약을 고농도로 살포할 경우 작물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. 따
라서 규정된 농도로 희석하되, 살포 빈도를 높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
람직하다.
- 약제 구분: 화학농약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중 작물의 상태와 상황에 적합한 약
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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